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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선생님이 읽어 

주었으면 하는 책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오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노먼 힐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이 이야기는 가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독서 시간이에요.” 오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냐미에는 등을 곧게 펴고 앉았어요. 독서 시간은 

재미있었어요!

선생님은 매일 학교에서 큰 소리로 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셨어요. 동물에 대한 책을 읽어 주실 때도 있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책을 읽어 주실 때도 있었죠. 

그리고 가끔은 학생들에게 읽어 주었으면 하는 책이 

있는지 물으셨어요.

“오늘 선생님이 읽어 주었으면 하는 책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오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냐미에가 손을 들었어요. “저요!” 냐미에는 가방 

안에 손을 넣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을 꺼냈어요. 

바로, 몰몬경 이야기책이었어요. 냐미에는 방과 후에 

어머니가 자기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읽으려고 

그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림을 보면서 읽으면 경전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오투 선생님은 큰 책을 보고 활짝 웃으셨어요. “이 책을 

다 읽을 시간은 없을 것 같구나. 선생님이 읽어 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니?”

“네.” 냐미에가 말했어요. 냐미에는 책을 쭉 넘기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를 찾았어요. “이 부분을 읽어 

주시겠어요? ‘리하이의 꿈’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예요.”

“무엇에 관한 이야기이니?” 오투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시현을 보았던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그 선지자는 맛있는 

열매가 달린 아름다운 나무를 보았어요.” 냐미에는 나무 

그림을 가리켰어요. “그 선지자는 가족들이 함께 그 열매를 

먹기를 바랐어요. 그 이야기를 읽어 주시겠어요?” 냐미에는 

선생님께 책을 건네드렸어요.

“물론이지.” 오투 선생님은 그렇게 대답하신 후, 큰 소리로 

그 책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선생님은 나무로 이어지는 좁은 

길에 대해 읽으셨고, 쇠막대에 대해서도 읽으셨어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읽으셨어요.

친구 셀롬이 손을 들었어요. “그 나무는 어떤 종류의 

나무였어?” 셀롬이 냐미에에게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 냐미에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열매는 

정말 맛있었대. 틀림없이 망고보다 더 맛있을 거야!” 그런 

여러분은 경전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를 가장 좋아하나요?

다음, 냐미에가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보았어요. “교회에서 

그 열매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한다고 배웠어. 그래서 정말 

맛있고 특별했을 거라고 생각해!”

수업이 끝난 후, 냐미에는 바깥에 앉아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냐미에는 몰몬경 이야기책을 꺼내서 조금 더 

읽었어요.

“아까 그 이야기 정말 멋지더라.” 셀롬이 말했어요. 셀롬이 

냐미에 옆에 앉았어요. “나도 같이 다른 이야기를 읽어 봐도 

될까?”

“그럼!” 냐미에는 다른 이야기를 폈어요. 이번에는 

아빈아다이와 노아 왕에 대해 읽었어요.

반 친구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고, 모두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친구들이 질문을 하면, 냐미에가 대답해 

주었어요. 냐미에는 친구들에게 함께 읽은 내용에 대한 퀴즈를 

내기도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냐미에는 어머니가 걸어 오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나랑 같이 읽어 주어서 고마워.” 냐미에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냐미에는 책을 닫고 방긋 웃었어요. 

냐미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친구들도 좋아해 주어서 

정말 기뻤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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